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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 요약

MBC 시사프로그램 <스트레이트>팀은 지난 3월 7일 방송에서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분석
했다. 그 결과 보수 언론의 기사 노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 이번 취재는 2020년 
12월 네이버 PC 화면의 뉴스 알고리즘 분석에 이어진 후속보도로 모바일 뉴스 앱의 알고리즘
을 분석했다. 네이버 모바일앱과 다음 모바일앱의 뉴스 편집을 분석하여 보수와 진보 뉴스의 
노출 빈도를 취재했다. <스트레이트>팀은 이용자가 직접 언론사를 구독하는 언론사 편집판은 
제외하고, ‘MY뉴스’ 영역처럼, 네이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기사를 선택해 보여주는 영역을 
조사했다. 먼저 인공지능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사를 보여주는 비로그인 상태에서 실험
을 시작했다. 조사기간은 지난 1월 8일에서 2월 7일까지 한 달이었다. 조사 방법은 5분에 한
번씩 네이버 모바일앱에 접속해 기사를 분석하는 방식이었다. 언론사별 성향은 복수의 언론학
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류했다. ‘MY뉴스’는 네이버 뉴스 영역의 최상단에 위치한 세션으로 
총 7개의 기사가 배치된다. 이용자가 가장 먼저 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고 조회 
수가 집중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. 
보도팀의 조사기간 동안 ‘MY뉴스’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 순위는 1위 중앙일보(점유율 
15.6%), 2위 연합뉴스(13.8%), 3위 YTN(6.6%), 4위 조선일보(5.4%), 5위 한국경제신문(4.3%) 
등이었다. 상위 5개 언론사의 노출 기사가 ‘MY뉴스’ 전체 기사의 거의 절반(45.7%)을 차지했
다. 이 결과를 네이버 PC 화면의 뉴스홈 헤드라인을 분석했던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니, 1
위와 2위는 똑같고, 상위 5위권에 세계일보 대신 YTN이 들어온 걸 제외하면 나머지 4개 사
가 그대로였다. 5개 사 중 중앙일보, 조선일보, 한국경제는 보수 연합뉴스와 YTN은 중도성향
이다. <스트레이트>팀은 좀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뉴스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도 따로 조사
했다. 뉴스 소비가 적은 주말은 제외하고, 평일 중에서도 모바일 뉴스 소비가 집중되는 출근
시간대와 점심시간대, 퇴근시간대만 따로 추려내 다시 분석을 시도했다. 그 결과 가장 많이 
노출된 언론사는 중앙일보(17.6%)였다. 2위는 연합뉴스(17.2%), 3위는 한국경제신문(6.8%) 등
이었다. 상위 3개 언론사의 점유율 합산 값이 네이버 ‘MY뉴스’ 전체 기사의 41.6%를 차지했
다. 뒤이어 4위는 서울신문(5.0%), 5위는 세계일보(4.7%) 등이었다. 
모바일 역시 PC와 마찬가지로 뉴스 소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시간대에 특정 언론사 편중 
현상은 더 심해졌다. 상위 5개사 중 보수언론이 중앙일보, 한국경제, 세계일보로 3곳, 중도성
향이 2곳이었다. 또한 <스트레이트>팀이 조사기간 동안 ‘MY뉴스’로 채택 됐던 기사 전체를 
언론사별로 분류해 결과, 중앙일보, 조선일보, 한국경제 등 보수 언론이 전체 48.0%로 약 절
반을 차지했고, 연합뉴스 등 통신 3사가 24.4%를 차지했다. MBC와 KBS, SBS 등 지상파 방
송사와 한국일보 등을 포함한 중도성향 언론은 23.9%, 하지만 한겨레, 경향, 오마이뉴스 등 
진보 언론은 3.6%에 불과했다. 결론적으로, 비로그인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‘MY뉴
스’에서 진보성향 언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.


